
황금도깨비상 수상작 『나는 뻐꾸기다』, 

『코끼리 아줌마의 햇살 도서관, 『말하는 까만 돌』의 작가  

김혜연이 들려주는 아주아주 오래된 우리 동네 나무 이야기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 마음을 흰 천에 담아 나뭇가지에 묶어 두었어. 

나무가 소원을 하늘에 전해 줄 거라고 믿은 거지. 

일종의 편지 같은 거야. 나는 나무의 힘을 믿어.”  

『나는 뻐꾸기다』, 『코끼리 아줌마의 햇살 도서관』, 『말하는 까만 돌』 등 특유의 따뜻한 이야기로 아이

들은 물론 어른들에게까지 널리 사랑받고 있는 동화작가 김혜연의 신작 『나의 수호천사 나무』가 비룡소

에서 출간되었다. 김혜연은 깊이 있는 시선과 간결하면서도 따뜻한 문체로 소박한 우리의 이야기를 감

동적으로 그려내는 작가다. 

이번 신작 『나의 수호천사 나무』에서도 김혜연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중심으로 나무와 함

께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을 따뜻한 필치로 담아냈다. 작가는 “오래된 나무는 자신의 고유한 영혼과 목소

리를 지니며, 그 나무와 인연이 있는 사람은 그 나무와 운명을 함께 하기까지 한다.”라는 문장을 만나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됐다고 한다. 나무가 때론 사람에게, 사람이 때론 나무에게 응원과 위로를 보내며 삶을 

함께 지켜나간다는 큰 틀의 이야기는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성찰적 시선과 만나 온기 있는 이야기로 

담겼다.  

그림은 안은진 화가가 그렸다. 계절과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회화적 그림과 때때로 만화

로 구성된 컷들이 조화를 이루어 이야기의 재미와 감동 모두를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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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 그루 

   “난…… 쓸모없는 나무인 채로 죽고 싶지 않아.” 

『나의 수호천사 나무』는 아주 오래된 팽나무 한 그루가 어느 날 마을에서 영영 사라지게 된 지점에서 이

야기가 시작된다. 나무는 왜 사라지게 됐을까, 그리고 이 나무가 없어짐을 유난히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이

들은 누구이고 왜일까, 궁금증을 자아내며 나무와 인연을 맺은 이들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흥미진진하게 

밝혀진다. 팽나무는 한때 성황님이라고 불리며 고구마 아줌마에게 성준이라는 아들을 보내 준 비범한 나

무였다.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들을 때면 팽나무는 그 소원이 하늘에 닿을 수 있게 온힘을 다해 가지를 안

테나처럼 뻗곤 했다. 그러던 어느 여름 번개를 맞아 모든 기억을 잃고, 처음 본 나무를 엄마로 여기는 박새 

한 마리와 함께 마을의 관찰자로 마을을 지켜보며 살아가게 된다. 할 줄 아는 게 없어 무기력해진 나무에

게 여전히 저마다 소원을 안고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 나무를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이, 또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서로의 삶에 개입을 하고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지 그 삶의 궤적이 작가의 담백한 필치로 따뜻하

게 그려진다. 

나무는 기억을 잃어버리고 박새가 들려주는 이야기만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위치가 되고도 어떻게든 마

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놓지 않는다. 나무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무언가를 해 주지 못하더

라도 자신이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한 위로를 주고, 응원의 소리, 그리고 온힘을 다해 박새와 박

새의 아기들을 지켜준다.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나무의 바램은 현지와 현

우에게 야구배트와 촛대가 되어 준다. 나무의 일생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떠올리며 사람들 마음속 물

결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와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동행

   “혹시 울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여기다 촛불을 겨 봐. 그럼 이게 대신 울 거야.”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나무를 매개로 서로 이어져 있다. 고구마 아주머니는 팽나무 덕분에 소

중한 아들 성준이를 얻었고, 성준이가 마을에서 사라진 뒤로도 성준이를 지켜 달라고 나무에

게 와서 빈다. 몸이 좋지 않아 도시를 떠나 시골로 요양 온 현지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무를 찾아 오고, 박새는 태어나서 처음 본 나무를 보고 엄마라고 따른다. 오

랜 방황 끝에 집으로 되돌아온 성준이는 나무를 통해 아픈 마

음을 치유해 가고, 나무는 자신을 믿고 바라봐 주는 사람들

을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어 박새를 통해 도움 줄 궁리를 

한다. 각자 사연이 다른 이들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와 동행하며 자신의 삶을 보듬어 가는 모습은 혼

자는 힘들지만 기댈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세상을 헤

쳐 나가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곁에 있다는 믿음에서 어른

과 아이 모두 위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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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김혜연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독문학을 공부했다. 아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오랫동안 책 만드는 일을 하다

가, 언제부턴가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2004년 안데르센 그림자상을, 2009년 『나는 뻐꾸기다』로 황금도깨비상을 



받았다. 쓴 책으로 『코끼리 아줌마의 햇살 도서관』, 『말하는 까만 돌』, 『꽃밥』, 『도망자들의 비밀』, 청소년 소설 『가족

입니까』가 있다. 

안은진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공부했다. 1994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상을 수상했고, 영국 킹스턴 대학 온라인 과정 

API(advenced program in illustration)을 수료했다. 그린 책으로 『나는 나의 주인』, 『달을 찾아서』, 『무엇을 탈까?』, 

『놀라운 생태계, 거꾸로 살아가는 동물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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